
한미약품, Merck와 협력 확대
프레이저 회장과 협력관계 논의 … 고혈압치료제 판권 부여

Merck의 회장이 최근 방한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미약품의 해외 진출

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.

시장에 따르면, 최근 방한한 Merck의 케네스 프레이저 회장은 4월18일 임성기 회장과 만나 양사의 협력관

계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.

미국에 본사를 둔 Merck는 2012년 매출액이 473억달러(53조원)에 달하는 세계 3위의 제약기업이다.

시장 관계자는 “프레이저 회장이 4월17일 저녁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에 이어 4월18일 임성기

회장을 만난 것으로 안다”며 “짧은 방한일정 중에 각각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한국 파트너와 자

리를 함께 한 것”이라고 말했다.

Merck는 한미약품과의 계약에 따라 복합성분 고혈압 치료제 <아모잘탄>의 해외 51개국 판권을 얻었으며,

약 10개국에서 Merck의 상표와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.

프레이저 회장이 임성기 회장과 만남에 따라 Merck를 통한 한미약품의 해외진출 확대 여부에 시장의 관심

이 모아지고 있다.

양사는 프레이저 회장의 일정과 관련해 “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”며 언급을 피했다.

시장의 또다른 관계자는 “세계 주요 제약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신약개발 부진을 극복하고자 복제약과 바이오

시밀러 사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”며 “Merck 회장의 한국 경영진 접촉도 복제약 및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

심을 드러내는 것”이라고 해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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